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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경영학이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실패를‘ ’ .

창조적 경영 활동의 일부로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은 얼마 전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GE)

데 획기적 상상 이라는 대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여 개의 계열사‘ ’ . 30 GE

제품 중 여 개의 실패작을 뽑아 원인과 해결책을 토론하는 자리였다10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호 표지 기사는 애플에서 배우는 교훈‘ ’

이었다 애플이 심각한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분석한 기사다 여기서. .

제시된 가지 교훈의 마지막은 선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4 ‘ (fail

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 은 기존 제품인 뮤직폰 의 처절한 실패wisely)’ . ‘ ’ ‘ ’

를 통해 태어났다고 분석한다.

선진 기업들이 실패 경험을 중시하게 된 것은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

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제품 수명의 주기가 그만큼 짧아졌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신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적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창조적 혁신의 시대 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창의성과 모험 정신이 중시되는 시대 변화에 뒤처.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우려가 된다 경제의 도전적 성향을 가늠하.

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제조업 창,

업이 부진하다는 분석도 계속 제기된다 개발 시대에 충만했던 야성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위험 회피 경향이 커진 것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보



인다 외환위기는 고도성장의 성공 신화에 취해 있던 한국 경제에 실패의.

참담함을 깨우쳐 주었다 하지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지나친 경계.

심과 규제가 경제를 움츠러들게 했고 실패의 책임에 대한 떠넘기기식 논,

란이 과감한 도전 의식을 약화시켰다.

한번 승자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경향이

고착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승자가 모든 실익을 취한다는 피해의식은.

도전적 정신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다.

세기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세계화된 지21 .

식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는 경제적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깊게 뿌리내린 패배의식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정

부가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외환위기 주년이다 과거의 실패. 10 .

원인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이를 정리하는 통과의례를 마련해 외환위기가

남긴 패배감을 말끔히 떨쳐 내야 한다 최선을 다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의의 실패 를 너그러이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 ’ ,

전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의욕적 도전을 억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

히 줄여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실패의 과정과 교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치 있는 실패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을 부여해 도전에 대한, ‘

인센티브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키워 주는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도전을 일회성 게임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성공 모델을 일찍부터 제시해 줘야 한다 이들이 각.

자의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의 생기 를 되찾는 첩경이 될 것이다( ) .生氣


